
OCI, 폴리실리콘 최종승자 유망
신한금융, 코스트 경쟁력에 영업실적 개선 … 삼성은 주목 대상

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정밀화학이 폴리실리콘(Polysilicone) 시장에 진입했지만 최종적 승자는 OCI가 될 가능

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했다.

이응주 연구원은 11월22일 “삼성정밀화학의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지나치다”며

“최근 주가 하락은 최적의 매수기회”라고 주장했다.

자본력이나 기술수준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등에서 지닌 위상을 삼성정밀화학이 단기간에 폴리

실리콘 시장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, 미국 MEMC와 합작한다면 신규진입이 아니라 MEMC의 국내 생산

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.

또 “2011년 폴리실리콘 시장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OCI는 제3공장 신규가동으로 영업실적이 대폭 개선

될 것으로 본다”며 “OCI는 세계 최고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추가투자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창출

할 수 있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”고 예측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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